
FTX 파산 신청에 코인베이스 거래량 75% 감소

코인베이스 일일 거래대금 5일 평균 추이

자료: Nomics, SK증권

- FTX가 미국에 챕터 11 파산(회생파산) 신청(11/11). 이

에 가상자산 시장 즉각 위축, 코인베이스도 거래량 75% 

급감(11/11→11/12), 악화된 투자자 심리 대변

- 코인베이스는 신규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가 수익 90% 

차지. 전주 FTX 사태로 시장 신뢰도 급락하며 투자자 이

탈 가속화돼 타격 입어. 시장 침체 장기화 예상되며 일각

에선 수수료 의존도 높은 수익 모델 대한 우려도 제기

- 다만 코인베이스는 미국내 최대 거래소인 한편 나스닥

상장사(21.04)로서 재무 건전성 보고 의무 존재. 과거부

터 바이낸스·FTX의 안전한 대체제로 인식돼

- 특히 사태 직후 BAYC, 윈터뮤트는 자산을 FTX US에서 코

인베이스로 이체.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9일 코인베이스 주

식 42만 주 매입한 데 이어 10일 23.7만 주 추가 매입, 이

번 계기로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생긴 코인베이스에 배팅

- FTX 파산 및 해킹 여파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상승, 크립

토닷컴 등의 뱅크런 가능성 제기돼 연쇄 작용 우려 가중. 이

번 여파로 투자 심리 위축되며 가상자산 거래도 함께 감소

“금융위 부위원장 ‘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 필요’” (출처: 연합뉴스) 

- FTX 파산 사례 언급, ‘동일기능·동일위험·동일규제’ 원칙과 글로벌 정합성 확보 강조하는 한편 국내 규제체제 마련 촉구

“러 중앙은행, 연말까지 하원에 디지털 금융 자산 규제안 제출 예정” (출처: Bitcoin.com)

- 러시아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발행 주체가 있는 코인·토큰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(DFA) 규제안 제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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